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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시아영화펀드(ACF) 
지원작 13편 발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의 아시아영화펀드(Asian Cinema Fund, 이하 ACF)가 2024년 공식 선정작 13편을 공개했다.

ACF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대표적인 영화제작 지원사업으로, 한국과 아시아의 재능 있는 감독의 프로젝트를 발굴해 시나리오 개발부터 후반작업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과 아시아 독립영화의 다양성 확보는 물론 세계 시장 진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다채로운 주제와 독창적인 작품 세계가 돋보이는
한국·아시아 프로젝트 13편 선정!

올해 ACF 지원작 공모에는 총 689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그중 장편독립극영화 인큐베이팅펀드 3편, 장편독립극영화 후반작업지원펀드 4편 그리고 장편독립다큐멘터리 AND펀드 6편까지 총 13개 작품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작은 여성과 소외계층, 인종, 전쟁 등의 첨예한 주제들을 독창적인 관점으로 다루고 있어 기대감을 높인다.

장편독립극영화 인큐베이팅펀드(아시아 프로젝트 3편)
*제목 알파벳 순
	제목
	감독
	국가

	7 to 7
7시에서 7시까지
	Nemil Rajesh SHAH
네밀 라제쉬 샤
	India
인도

	Making a Sea
수몰
	Lin Htet AUNG*
린 텟 아웅
	Myanmar, Thailand
미얀마, 태국

	The Sickness of Yerevan
예레반의 질병
	Ovsanna GEVORGYAN*
오브사나 게보르얀
	Armenia
아르메니아


* AFA / BAFA 졸업생

먼저, 아시아를 대상으로 기획·개발 단계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장편독립극영화 인큐베이팅펀드
에는 올해 306편이 출품되었다. 

바다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들끼리 모여 사는 미얀마의 작은 마을이라는 독특한 배경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수몰>과 치료가 불가능한 유전병을 앓고 있는 여자와 질병이 창궐한 곳으로 묘사되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디테일이 돋보이는 이야기로 디테일이 돋보이는 <예레반의 질병>, 인도 자수 공장에서 같은 침대를 공유하는 두 교대 근무자의 이야기를 담은 <7시에서 7시까지>까지 총 3편이 선정된 가운데, 이들은 시나리오 개발비 1천만 원과 함께 아시아프로젝트마켓의 공식 프로젝트로 초청되어 비즈니스 미팅의 기회를 얻는다.

장편독립극영화 후반작업지원펀드(한국 프로젝트 2편, 아시아 프로젝트 2편)
*제목 알파벳 순
	제목
	감독
	국가

	As River Goes By
강물 흐르는 대로
	Charles HU
찰스 후
	China
중국

	I AM LOVE
아이 엠 러브
	BAEK Seungbin
백승빈
	Korea
한국

	Sad Letters of an Imaginary Woman
상상의 여인으로부터 온 편지
	Nidhi SAXENA
니디 삭세나
	India
인도

	Spring Night
봄밤
	KANG Mija
강미자
	Korea
한국



올해 장편독립극영화 후반작업지원펀드에는 총 89편의 출품작 중 한국과 아시아 프로젝트가 각 2편씩 선정되었다. 특히, 아시아 프로젝트는 지난해 41편보다 무려 20편이 늘어난 61편이 출품되어 ACF에 대한 아시아 감독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들 4편은 후반작업을 지원받아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이게 된다.

한국 프로젝트에는 시적 정취가 넘치는 뛰어난 연출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강미자 감독의 <봄밤>과 세련되면서도 감각적인 스타일을 선보인 백승빈 감독의 <아이 엠 러브>가 최종 선정되었다. 아시아 프로젝트에는 인도, 동남아시아와 중화권 지역의 작품이 대거 출품된 가운데, 심사위원 호평을 받은 중국의 <강물 흐르는 대로>와 인도 여성 감독의 데뷔작 <상상의 여인으로부터 온 편지>가 선정됐다.

장편독립다큐멘터리 AND펀드(한국 프로젝트 3편, 아시아 프로젝트 3편)
*제목 알파벳 순
	제목
	감독
	국가

	Can I Talk to You?
지금 얘기해도 돼요?
	YI Seungjun
이승준
	Korea
한국

	Dew is Coming
이슬이 온다
	KIM Taeil, JU Romi
김태일, 주로미 
	Korea
한국

	How Love Moves
하우 러브 무브즈
	Pallavi PAUL
팔라비 폴
	India
인도

	Lovers’ Discourse
연인들의 담론
	Miko REVEREZA
미코 레베레자
	Philippines
필리핀

	Qashqai Tribe: Once Upon a Time in Shiraz
카시케이 부족: 옛날 옛적 시라즈에서
	Hamed ZOLFAGHARI
하메드 졸파가리 
	Iran
이란

	Waterfull Paradise
낙원의 물
	KIM Sungeun
김성은
	Korea
한국



AND펀드에는 다큐멘터리 장르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하는 6편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먼저 한국 프로젝트로는 김태일, 주로미 감독의 <이슬이 온다>가 노동의 심연을 파고들며 다큐멘터리의 본질을 일깨웠다는 호평을 받아 2천만 원의 제작지원금을 지원받게 되어 눈길을 끈다. 

여기에, 아시아 프로젝트에는 주제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과 탄탄한 구성력이 돋보이는 다큐멘터리 3편이 선정되었다. 도시화의 위협에 직면한 유목민들의 이야기에 허구의 요소를 과감히 도입한 하메드 졸파가리 감독의 <카시케이 부족: 옛날 옛적 시라즈에서>, 무슬림 묘지를 배경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죽음과 그 후 달라진 세계를 고찰한 팔라비 폴 감독의 <하우 러브 무브즈>, 그리고 매혹적인 미장센으로 사적 다큐멘터리의 가능성을 극대화한 미코 레베레자 감독의 <연인들의 담론>이 그 주인공이다. 6편의 지원작은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지원금과 함께 2024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에 공식 초청되어 산업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얻는다.

ACF 2024 지원작 13편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2일(수)부터 10월 11일(금)까지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제19회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은 오는 10월 5일(토)부터 10월 8일(화)까지 4일간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 10월 2일(수) - 10월 11일(금)
*제19회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 10월 5일(토) - 10월 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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